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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로서 마음을 잘 쓰려면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잘 

쓰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불자로서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이 인간으로 살면서도 마

음을 잘 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

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겪어 보니깐 내

가 그걸 너무도 잘 알겠어요. 이거는 밖으

로 보고 들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안

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는 건데 그

거를 분리해서 자꾸 생각들을 한단 말입

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고 내

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에 생각

하고 가는 것도 그놈에서 나오는 거요, 안

에서 나오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즉 

들이고 내는 게 다 그놈이 하는 거란 말입

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참자기의 뜻이 아니라면 이 겉으로 보고 

사량으로 돌리는 게 어두워요. 요렇게 요

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

렇게 할 생각이 돌지 않는 거죠. 이게 돌

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하나하나 이

건 말로 이루장창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분명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이 엉뚱나가게 돌아

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 사람으로 돼 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나가게 생각이 안 나느냔 말

입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것도, 그것이 바

로 두 놈이 아니고 그 한 놈도 없다고 만날 

말을 하는데도 아이, 그걸 두 놈으로 갈라

놓고선 이건 사량이고 이거는 내 주인공

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

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

가 사량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

아야 사방천이 밝아서, 참 스스로서 그 오

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는 항상 끄

달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남편

이 일을 갔는데, 석 달 기한을 하고 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데 “스님, 

거길 가니깐요, 애 아빠가 그냥 먹질 못하

고 일은 고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다 죽

게 생겼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그

래서 그냥 갔던가?” 그러니까 “네.”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그걸 불문에 부치고 

말입니다. 그래, 가는데 먹지 못하는 거 번

연히 알면서, 일 고되다는 거 번연히 알면

서, 지금 굶어 죽는 거 아니고 벌어다가 그

래도 예금통장에 조금이라도 넣고 사는 

사람이, 그래 맨손으로 그냥 가요? 아, 생

각해 보세요, 글쎄. 아니,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고런 일에 그렇

게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다른 일은 어떻

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를 “이 

통이 똥그랗게 된 통은 똥그란 뚜껑이라

야 맞고, 네모가 난 통은 네모 뚜껑이 맞는

다. 그것이 맞지 않는 거라면 이건 세세생

생에, 즉 말하자면 지옥이니라.” 이상이 맞

지 않는 부부라면은 이건 지옥이니라 이

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업을 짓는 거

는 더 말할 수 없거니와 돌부처도 돌아앉

게 된다 이 소립니다. 이 업 짓는 것도 자

기네들이 맞지 않게 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험을 

못 하고,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에도 들어가 보고 구덩이에도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아는데, 그건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을 해 보지 

않는 반면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이거든

요.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해 

보는 데서 무지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 가면서 연구를 거듭거

듭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를, 뜻을 보려고 테스트하는 건 모르고 어

떠한 게 나타나도 그거 또 둘로 보는 겁니

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놓으면 될 것을, 이

걸 둘로 보니깐 온갖 집안이 형편없이 그 

자기의 마음의 분신이 이것저것 생겨 가

지고는 온통 집안이 우환이 끓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태워 버리고 모든 것을, 

우환을, 가난 또는 병고, 인연, 유전, 업보 

이런 것을 모두 떼 버리려면 나 자체가 없

어야 됩니다. 붙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도 

없고 너 자체도 없고 중생 부처도 없다. 이

것은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진의

를 몰라서 이거는 무지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는 그냥 끄달리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야, 이건 불쌍하다‘, 이거는 뭐가 어떻고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거는, 잘되고 못되는 

건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한생각에. 잘

되고 못되는 게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다 놔 버린 상태

에서 그대로 한생각으로 굴려서, ‘아하! 너

는 아주 불쌍하니까 그냥 내내 너는 사람

으로서 틀림없게 살고 또 성공해라. 그리

고 이 뜻을 잊지 마라.’ 하면은 그냥 그대

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가

는 건데, 그런 무주상 보시가 부처님한테 

있고 보살한텐 있는 건데, 야! 이놈의 이것

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런다면 무주

상 보시는 벌써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벌

써 이게 가로 걸려요. 이 물질이 벌써 생각

에서 가로 걸려서 그렇게 길이 밝혀지질 

않게 되죠.  

이 물질이라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자식이 지금 금방 죽을까 봐 겁나고 공부 

못할까 봐 겁나고 그냥 뭐, 야단이지마는, 

자식도 나도 다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것도 그 자체 내에서, 다 

오고 가는 데서 자기 꺼지는 불은 꺼지고 

생기는 불은 생기는 거지 뭘 그럽니까. 자

식들이 고만고만해서 이 자식들을 누구한

테 맡길 데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

면 그 자식들을 길러 놓고 죽는다고 할 겁

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자식들 다 내버

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

데 죽을 때 난 저 자식들 길러 놓고 죽는다

고 하고 죽나요? 못 하죠, 죽는 길에는. 이

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그러는데 야

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내 자식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하

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사

람이라야만이 죽지 않고 오히려 밝아집니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려라

☞ 24면으로 계속

그림·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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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  오디오북 소개  |


